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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․미․일 특허분쟁 국제세미나 11일 개최

특허청(청장 전상우)은 국제특허분쟁 초기단계인 경고장 수령단계부터 협상을 통한 라이센싱 단계에 이르기

까지 국제특허분쟁 단계별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4월11일 코엑스에서 한․미․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

정이다.

IT분야를 중심으로 Made in Korea가 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가면서 해외 경쟁기업

들의 발목잡기식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한․미․일 시장에서의 돌파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위한 것으로 풀

이된다.

특허청에 따르면, 지금까지 파악된 굵직한 특허분쟁 현황만 보더라도 미국 및 일본기업에 의한 것이 전체의 

80%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내국시장은 물론이고 미국 및 일본시장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했음을 알 수 있

다.

이에 따라 내국시장에서 글로벌기업과의 분쟁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미국 및 일본 등 외국시장 

공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특허청 관계자는 “수출중심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업들의 전방위적 특허공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주

목해 나름의 대응전략으로 무장한 대기업보다는 특허분쟁에 관한 한 걸음마 수준에 머물렀던 중소기업에 실질

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준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또 “그간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책이 분쟁발생 이전에 예방능력을 기르는 쪽으로 치중된 반면, 국제세미나는 

흔히 러브레터라고 부르는 경고장을 받은 이후의 대처방안을 체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도움

이 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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